
페퍼스는30일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열린진에어2025-2026V리그여자부2라운드IBK기업은행과의맞대결에서블로킹을시도하고있는임주은(왼쪽)과

박수빈. <KOVO제공>

광주불패가멈췄다.

여자프로배구페퍼저축은행AI페퍼스가뜨거운

홈관중의응원에도IBK기업은행알토스의기세를

꺾지못하고시즌첫홈패배를당했다.

페퍼스는 30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

에어2025-2026 V리그여자부2라운드홈경기에

서 IBK기업은행에세트스코어 2-3(21-25 25-13

19-25 25-18 7-15)으로무릎을꿇었다.

페퍼스타디움 4000석은일찌감치매진됐고, 관

중석을가득채운함성에도아쉬운패배가기록됐

다.이로써페퍼스는3연패의늪에빠졌다.

1세트흐름은기업은행쪽으로먼저기울었다.

기업은행의킨켈라와최정민이연속오픈공격을

성공시키며초반리드를잡았다.

페퍼스는박정아조이의퀵오픈이터지며분위기

를 반전시켰고, 시마무라의 중앙 속공과 임주은의

서브에이스까지나오면서한때6-3까지앞서갔다.

하지만흐름을끊은건기업은행의외국인공격

수빅토리아였다.

빅토리아가 3연속득점을올리며순식간에 6-6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경기는 17-17까지 치열한

접전으로이어졌다.

그리고기업은행의최정민이3연속득점을책임

지면서, 21-25로첫세트를가져갔다.

2세트에서는압도적인점수차로페퍼스가승리

를가져왔다.

페퍼스는초반부터블로킹벽을세우며기업은행

공격을차단해스코어를19-10까지벌렸다.

이한비의날카로운서브가기업은행리시브라인

을흔들었고,점수차는좀처럼줄어들지않았다.

조이는2세트에서만10득점을쓸어담으며에이

스의면모를유감없이보여줬고,결국페퍼스는25

-13으로세트를따내며승부를원점으로돌렸다.

3세트초반, 페퍼스의범실과수비불안이겹치

며스코어가3-8까지벌어졌다.

그러자 시마무라와 조이가 다시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기업은행빅토리아의공격이조이의블로킹에막

혔고, 반대로방향을바꾸자이번에는시마무라가

블로킹에성공해득점을막았다.

여기에박은서의서브에이스,이한비조이의연

속오픈득점이더해지면서 11-12, 1점차까지매

섭게추격했다.

이어 14-17로다시점수차가벌어진뒤에도이

한비와박은서의연속오픈성공으로페퍼스가19-

20까지따라붙었지만,마지막고비를넘지못했다.

빅토리아가4연속오픈과블로킹에고루성공하

는등기업은행의뒷심에막힌페퍼스가 19-25로

3세트를내줬다.

4세트 초반엔 다시 페퍼스의 조직력이 살아났

다.

시마무라의속공과오픈이연달아터지며4-4동

점을만든뒤,박은서의스파이크와블로킹까지살

아나면서분위기를확실히가져왔다.

페퍼스는빠른템포의공격으로상대수비를흔

들었다.

점수는 21-13까지 벌어졌고, 박은서의후위공

격과조이의오픈을끝으로 25-18를 만들면서세

트를가져왔다.

경기를원점으로돌린페퍼스가5세트까지승부

를이어갔지만홈무패를지키진못했다

세트초반기업은행의빅토리아와킨켈라가고루

득점했고, 시마무라의 득점 이후 2-9까지 점수차

가벌어지며분위기를내줬다.

페퍼스가막판추격에나섰지만 7-15로 결국 5

세트를내주면서홈연승이끊겼다.

장소연감독은 5세트초반시작부터범실이나

다 보니 선수들이 동력을 잃었던 것 같다. 끝까지

포기하지말라는말도계속했지만점수차가많이

나서그게잘안된것같다며아쉬움을전했다.

이날박수빈이주전으로나온것에대해장감독

은 시마무라에대한견제가있어서박수빈을주전

으로넣었다.스타팅에대해서부담이있었던것같

지만그럼에도잘해낸것같다고이야기했다.

끝으로 장 감독은 3연패에 대해서는 승리만이

해답을찾을수있을것같다. 분위기살리자고이

야기하고있다고언급했다.

한편,페퍼스는5일오후7시서울장충체육관에

서GS칼텍스와의맞대결을갖는다.페퍼스가원정

경기에서3연패를끊어낼수있을지주목된다.

/박연수기자training@kwangju.co.kr

192025년12월1일월요일 스포츠

만리장성넘은한국농구 12년만중국전2연승도전

월드컵예선1차전80-76승

오늘원주에서2차전경기

8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열린남자농구2025 FIBA아시아컵조별리그A조2차전한국과카타

르의경기.이현중이포효하고있다. /연합뉴스

원정에서중국을상대로 3년만의승리를거둔

한국남자농구대표팀이이번엔홈코트에서 12

년만의중국전2연승에도전한다.

전희철서울 SK 감독이임시로지휘봉을잡은

한국은 1일오후 7시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

컵아시아예선1라운드B조2차전을치른다.

한국은지난 28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 1차전

에서중국을80-76로물리쳤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치른

2022 FIBA아시아컵예선1차전이후3년4개월

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쾌재를 불렀

다.

한국의 새 에이스로 떠오른 이현중(나가사

키)이월드컵아시아예선역대최다인9개의3점

을쏜것을포함해 33점을쓸어담고 14리바운드

를몰아치며승리의주역으로나섰다.

한국은내친김에중국전2연승에도전한다.

이번에도승리한다면홈코트에서12년만에중

국전승리를기록한다.

한국은 2013년 5월 인천에서치러진동아시아

농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을 이긴 바 있

다.

당시대표팀은여세를몰아 3개월뒤필리핀에

서 열린 FIBA 아시아선수권대회(현 아시아컵)

예선 1차전에서도중국을물리쳐2연승을기록했

다.

이후한국은중국을상대로한번도연승을올리

지못했다.

이번에도승리의선봉엔이현중이설것으로보

인다.

높이에외곽포를겸비한데다수비에도적극가

담하는이현중이2차전에서도제기량을보여준다

면한국은중국과또한번대등한승부를펼칠거

로보인다.

1차전에서 13점 7어시스트를 올린 이정현(소

노), 공격과수비에두루능한안영준(SK), 골밑

에서상대의힘을빼줘야할이승현(현대모비스)

등동료들의활약도중요하다.

이현중은 1차전후반들어중국의집중견제에

고립되는모습을보였고,그러면서한국의리드폭

이좁혀져막판진땀승부를펼쳐야했다.

216㎝의미국프로농구(NBA) 출신센터저우

치, 208㎝포워드장전린등이버틴중국은여전히

한국에버거운상대다.

직전경기승리에도한국의중국전통산전적은

16승36패로크게열세를보인다.

하지만 승리를 향한 한국 선수들의 의지는 높

다. 특히이현중은지난8월아시아컵8강맞대결

패배를설욕하려면 2연승은해야한다며벼르고

있다.

이현중은 솔직히 승리해서 기쁘지만 4쿼터에

나와선안될턴오버가많았고, 좀더쉽게경기를

마무리할수있었는데안일했던것같다. 좀더준

비해서 중국과의 2차전을 이겨야 진짜 설욕이라

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 /연합뉴스

페퍼스 기업은행기세에발목…광주불패 끊겼다
풀세트접전끝2-3패…홈첫패배

3연패수렁…5일GS칼텍스와경기

바둑레전드 이창호 역대최다승타이기록

통산1968승…조훈현과공동1위

살아있는 바둑레전드 이창호(50) 9단이마침

내역대최다승타이기록을수립했다.

수소도시완주의주장인이창호는30일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인크레디웨어레전드리그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GOGO 양양의 2지명 최규병 9단을

241수만에흑불계승으로제압했다.

이로써 이창호는 개인 통산 1968승(1무 814

패)째를수확해스승조훈현9단과최다승공동1

위로올라섰다.

만11세이던1986년 8월프로입단한이창호는

조영숙 초단(이하 당시 단)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고 바둑황제를향한대장정에나섰다.

2000년 10월에는 안조영 6단을 꺾고 1천승을

수확한 이창호는 2010년 1월 1500승(상대 최철

한 9단), 2021년 2월 1800승(상대한웅규 7단),

2024년 9월 1900승(상대 유창혁 9단)을 차례로

달성했다.

39년여만에조훈현과어깨를나란히한이창호

는 최다승기록은크게신경쓰지않았지만,주변

에서알려줘얼마전에알게됐다며 어느기사와

대국해도 늘 어렵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바둑

을두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소감을전했다.

이창호는1일열리는레전드리그플레이오프2

차전에서역대최다승기록경신에도전한다.

시니어무대에서활약중인이창호는올해도50승

13패로뛰어난기력을과시하고있다. /연합뉴스

피겨임해나 권예 동계올림픽출전사실상확정

피겨스케이팅아이스댄스임해나-권예(경기일

반)조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

픽출전을사실상확정했다.

임해나-권예조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

링크에서열린2025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회장배

랭킹대회아이스댄스프리댄스에서기술점수(TES

) 62.62점,예술점수(PCS) 49.56점,감점1점,총

점111.18점을받았다.둘은쇼트댄스점수75.82

점을합해최종총점187.00점을기록했다.

임해나-권예조는국내유일의시니어아이스댄

스팀으로이번대회에홀로출전해사실상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열리는

2026 ISU 피겨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대회 출전

권도따냈다. /연합뉴스


